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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압 사람들(1)

요단 동편 암몬의 남쪽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부터 남쪽으로 에돔의 북쪽 경계인 세

렛 시냇가까지 살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암몬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모

압에 관한 자료 역시 그리 많지 않다. 모압 사람들에 관한 대부분 자료는 아직도 

성서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암몬에 대한 역사와 고고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디본에서 발견된 메사 석비이다. 특히 메사 석비는 열왕기하 

3장과 관련된 성서 역사와 본문이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모압의 영토는 사해 해변을 따라 위치해 있었고 북쪽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는 

암몬과 나누고 남쪽의 경계인 세렛 시냇가는 에돔과 나누고 있었다. 에스겔 25:9에 

의하면 모압의 국경 도시들은 북쪽에는 벧여시못과 동쪽에는 바알므온, 남쪽에는 

기랴다임이 있었다고 한다.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주요 도시들을 우

리에게 알려주고 있다(사 15, 16장). 이 도시들에는 모압 아르(혹은 알), 모압 기르,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길하레셋 등이 있다. 그 중에

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은 디본과 헤스본인데 디본의 경우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

스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였다(사 15:2). 헤스본의 경우 아모리 왕 시혼이 한 때 모

압에게서 뺏은 땅이었지만(민 21:26)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압 땅을 

점령할 때 정복당한 곳이기도 했다(민 21장). 이 도시들의 이름과 메사 석비를 통

해 우리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모압어는 히브리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로 문법적인 면은 물론, 단어나 표

현 방법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명사는 복수로 쓰일 때 단어 

끝에 -im을 어미로 사용하고 모압어는 -in을 어미로 사용한다. 또한 히브리어 여성

명사는 주로 -ah로 끝나는데 모압어는 -at로 끝난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다.

암몬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

한 듯하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몰락에서 몸을 피신한 롯과 그

의 두 딸들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중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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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창 19:37). 모압의 아버지가 된 롯은 원래 아브라함

의 조카였는데 결국 모압은 아브라함의 핏줄인 셈이다.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

을 향해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의 전쟁을 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

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

음이라”(신 2:9).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신 

23:3). 이렇듯 혈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

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암몬처럼 이스라엘에게 적대감을 드러냈고 시혼에게서 

헤스본을 빼앗는 광경에 두려움을 표현했다(민 22:3).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 불

리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려고 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함께 함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민 22-24장). 

  그러나 모압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을 정작 이스

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

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했다(민 25장). 결국 모세는 여호

와의 명령대로 모압의 신들을 섬긴 자들을 죽였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

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악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악행에 

여호와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그들을 괴롭히도록 

했다(삿 3:12).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지만(삿 3장), 언제나 그랬

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모압의 신들과 다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신했다(삿 10:6). 

풍요로운 땅

구약성경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모

압과의 관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출애굽기 15:15에서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모압 영웅이 떤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요르단의 고고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주전 12세기 이전의 모압 땅의 

고고학적 흔적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몇몇 고고학적 흔적 중 중요한 유적

지는 아르논 골짜기 남쪽 10km 정도 떨어진 발루(Balu)라 불리는 곳이다. 이 유적

지는 성경의 모압 땅 알 혹은 아르라 불리는 도시(민 21:28; 사 15:1)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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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 3000년경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흔적이 발견되었다. 1930년 이 유적지에서는 

이집트 왕의 모습이 조각된 석비가 발견되어 모압 땅까지 이집트가 진출했음을 상

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조각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주전 1279-1213년)의 기록

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람세스 2세는 룩소르의 카

르낙 신전에 세운 자신의 거대한 석상에 가나안 원정 당시 정복한 나라들을 기록하

고 있는데 이중에 무압(muab), 즉 모압 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압은 이집

트와 아라비아에서 시작하여 에돔을 거쳐 암몬과 아람, 그리고 앗수르를 잇는 “왕

의 도로”(King's way)가 지나가는 곳으로 이집트가 이곳을 정복하고자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모압은 이 도로를 통해 석회석과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 그리고 향유를 

수출했다. 더불어 모압 땅은 비록 더운 장소이기는 하나 요단강 서편(이스라엘) 지

역보다 훨씬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높아 초목을 형성한 곳이기도 했다. 덕분에 이

곳은 양과 염소 같은 가축떼를 키우는데 용이했고 모압 왕 메사의 경우 이스라엘에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였다(왕하 3:4). 이러한 풍요로움은 왜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있을 때마다 모압 땅으로 피신하였는지 잘 설명해 주

고 있다(룻 1:1-2).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가뭄과 기근 때

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두 아들 중 하나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

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적대관계에 있긴 했지만 아마도 결혼은 성립이 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탈무드의 유대 전통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

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남성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룻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했고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룻 4:22). 사울은 모압과 싸웠지만(삼상 14:47), 모압

의 피가 흐르는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그의 부모를 모압 왕의 보호 아래 있게 하였

다(삼상 22:4). 그러나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뢰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다윗은 왕이 된 후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종

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삼하 8:2). 모압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으며 모압의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 솔로몬은 모압의 신 그모스

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주고 여기에 제사했다(왕상 11:1, 7, 33).       


